
10-31-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9:1-18 

본문: 창세기 41:14-45 

제목: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받을 고난과 축복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요셉을 

택하시고 그 이루실 일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았다. 비록 그 꿈이 

비현실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는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젼을 믿음으로 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비 야곱에게도 고함으로써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 에게 분명하게 고했으며 

그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니다….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니다.”(창 37:7,9)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의 형들과 아비 야곱에게 고했던 

것이다.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 말에 

주목하였다.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어느 누가 말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들 

안에 있는 예언들을 멸시치 않고 마음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그의 인생 길은 엄청난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의 연속이었다.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지도록 

허락하셨다. 또한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서 음란한 그의 아내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파라오의 김옥 속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비전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을 이긴 

자들만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고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칠 년 

동안 있을 흉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집트로 옮기실 계획을 

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미리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딜만한 

그릇으로 요셉을 택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고 

증거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또한 이루셨던 

것이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두 번째 통치자가 되었으며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였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제 이 위이신 아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 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히 생각하라.”(히 12:2-3)고 권면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볼 수 있다. 그는 



앞으로 칠 년 환란 전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신부들을 구원하시고 칠 년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난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롬 15;4)고 

증거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세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증거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또한 증거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말씀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 무엇인가?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음란한 여인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옥에서 일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함이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이나 비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자체를 감사하는 믿음인 것이다. 

요셉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동시에 그분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 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아셨기에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디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더욱 확실하게 증거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후 11:2) 

     우리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값었이 의롭게 되었으니 순결한 

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 

어떠하겠는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만드시기로 목적을 세우셨으니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책망할 것이 없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증거했다 

(살전 5:23,24).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갈 4:19)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날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옛날 

이집트에 있었던 칠 년 흉년에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칠 년 

동안 있을 대 환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칠지라도 

감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어린양의 

혼인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롬 8:38,39)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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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The LORD God had chosen Joseph for the 

purpose that he was going to achieve, and he 

showed the vision of his will through dreams.  

Joseph had kept the dreams in his heart not 

forgetting them. Even though the dreams were not 

realistic and hard to believe, he was recognized as 

righteous one through faith as his forefather 

Abraham.  He said unto his brothers by faith of the 

vision from God even though they hated him 

because of the dreams; and also to his father Jacob 

to confess by his mouth what he believed in his 

heart. When he said unto his brothers of his dreams, 

his brothers became to hate more than before: 

“
7
For, behold, we were binding sheaves in the 

field, and, lo, my sheaf arose, and also stood 

upright; and, behold, your sheaves stood round 

about, and made obeisance to my 

sheaf….Behold, I have dreamed a dream more; 

and, behold,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eleven stars made obeisance to me.”(Gen. 

37:7,9) 

 

      Through the vision from God, Joseph clearly 

understood the purpose that God called him; and 

he confessed it to his brothers and Jacob. Even 

though his brothers hated him more and more, and 

they envied him, but Jacob, the man of God 

observed the saying. Yes! Whosoever understands 

the will of God never despises the prophecy in the 

words of God, but to observe them.  

 

     When Joseph believed in the vision from God 

in his heart, and confessed by his mouth, his life 

was the series of suffering and the valley of death. 

Even though his brothers tried to kill him, God 

made him be sold a slave to Egypt to achieve his 

will through him. He also sent into the prison, a 

place where the king’s prisoners were bound 

through the false testimony of an adulterous 

woman who was the wife of Potiphar, an officer of 

Pharaoh.  Whatever situation he was in, he loved 

God by faith; so he could overcome the world 

through faith in the word of promise in the vision 

from God, and it was possible for him to thank to 

the LORD God.  They that overcome the world 

could give thanks in everything. Apostle John 

testified: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th the world, even our faith.”(1John 

5:4) 

 

      The LORD God had planned to relocated the 

people of Israel to Egypt to protect them using 

Joseph during the time of seven years of famine. In 

other word, LORD God had chosen Joseph as a 

vessel foreknowing him to believe the revelation 

enduring all kinds of affliction until HE finishes 

achieving his will. Therefore he had shown him 

the revelation through the dreams to use him as a 

savior of Israel.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m that 

are to be saved by grace: 
“
For whom he did foreknow, he also did 

predestinate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Rom. 8:29) 

 

     Yes! The LORD God had planned to 

predestinate Joseph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only Begotten Son, the Lord Jesus Christ, 

and finally he did it. Finally Joseph became the 

second ruler next to Pharaoh in Egypt, and got to 

married to a Gentile woman. He is the shadow of 

Jesus Christ that were rejected by his brothers, 

Jews, and died, and resurrected to receive the 

Gentiles as his Bride as the second Godhead of the 

Trinity. Apostle Paul encouraged the Hebrew 

Christians of Jesus: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s se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For consider him that endured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against himself, lest ye 

be wearied and faint in your minds. “(Heb. 12:2, 

3) 

 



     We can see the character of Christ Jesus 

through Joseph in the main passage. He is the 

shadow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o appear in 

the air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for seven years 

to take away his bride as well as the remnant of 

Israel that are suffering under the Anti-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For whatsoever things were written aforetime 

were written for our learning, that we through 

patience and comfort of the scriptures might 

have hope.”(Rom. 15:4) 

 

     Then what is the message for us who are living 

in end time through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testified for us: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Rom. 

8:28) 

“In every 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1Thes. 

5:18) 

 

     How can we give thanks in every thing? What 

does “every thing” means? Joseph was able to give 

thanks to God by faith even when his brothers 

soled him a slave. Even when he was put into the 

prison because of a false testimony of an 

adulterous woman, he could do his job in the 

prison with thanks and jot in the faith of God.  

“Giving thanks in every thing” means to give 

thanks the very situation whether it is any 

affliction, suffering, or mistreatment or miserable 

thing.  Joseph loved God that called him, and 

understood the purpose of God that he called; so 

he could able to give thanks to God until God 

achieved his purpose through him. Our Lord Jesus 

understood the will of Father that he wanted to 

give eternal life to many people through the Holy 

Ghost after he  resurrect from the dead so that he 

could endured the cross, despising shame. 

 

     Then what is the purpose of God unto us? We 

were predestinat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the Son, the Lord Jesus Christ, testified by 

Apostle Paul. Then why he wants to conform to 

the image of the Lord Jesus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very clearly: 

“I have espoused you to one husband that I may 

present you as a chaste virgin to Christ.”(2Cor. 

11:2) 

 

     Since the miserable sinners like us have been 

justified freely by faith through faith, the journey 

to be the bride of Christ cannot be easy way at all. 

But our Lord already had planned us to be a chaste 

virgin for Christ, and he will make us to be his 

bride finally. Apostle Paul encouraged us to 

sanctify 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he also added that faithful is he 

that called us, who also will do it (1Thes. 5:23, 24). 

 

       Apostle Paul encouraged sincerely to the 

Galatians: 

“My little children, of whom I travail in birth 

again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Gal. 4; 

19) 

 

     Yes! Whosoever is justified freely by grace to 

be the children of God has to give thanks in every 

thing looking forward to the day of Christ with joy 

when Christ appears to take them away in the faith 

of the purpose of God that will make them the 

Bride of Christ. The LORD God that saves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seven years of famine 

through Joseph shall deliver the bride of Christ 

from the seven years of the Great Tribulation 

under the Anti-Christ. Let us be the ones that give 

thanks to the Lord looking forward to the wedding 

of the Lamb of God even any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Apostle Paul declared by faith: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ur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Rom. 8:38, 

39) 

Hallelujah! 

 


